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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11월부터 PM 전용 주차 공간 115개소 조성 나서

-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-

 - 이용자 인식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위한 교육도 실시 -

인천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·이하 PM) 이용

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PM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

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PM 전용 주차 공간 115개소를 확보하고 

11월부터 설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 

 

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‘교통안전심의위원

회’ 심의를 거쳐 PM 이용 밀집지역인 지하철 입구, 대학교 주변 등 

PM 주차 공간 확보가 쉬운 곳 115개소를 선정했다. 

 

공유 PM 업체는 주・정차 권장구역과 PM 거치구역에 주차하는 이용

자에게 쿠폰 제공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무단 방

치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. 주・정차 금지구역 또는 통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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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방해되는 위치에 반납하는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한다.

인천시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거치구역을 확대 조성하고 이용자

의 인식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청·교육청·대학

교·공유 PM 업체 등과 함께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

고 밝혔다. 

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“PM 전용 주차장 조성으로 이용자와 시

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,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

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1. 개인형 이동장치(PM) 종류 

       2. 안전모 비치 현황 

       3. 거치구역 조성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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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개인형 이동장치(PM) 종류 

 ※ 산자부에서 정하는 ‘안전기준’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

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
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

* 페달없이 전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

붙임1 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모 비치 현황 

디어 빔 씽씽 제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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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 개인형 이동장치(PM) 거치구역 조성 사례

G타워 주변 송도달빛축제공원 2번 출구 앞

부평구청역 4번 출구 앞 부평시장역 3번 출구 앞

삼산체육관역 3번 출구 앞 부평구 홍보 현수막 게시


